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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주로 기술적 발전에 의해 기술이 개발되면서 기술 개발의 상업성과 경제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시장과 수요를 강조하여야 한다는 요구

가 각 분야에서 도출되고 있다. 즉 기술 자체의 발전에 의해서 기술이 개발되어온 측면

이 많아 기술 개발의 결과가 연구실에서 사장되거나 고객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개발을 

위한 개발에 그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기술이나 이를 활용한 아이템 개발시 고객의 

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

는 시장ㆍ고객 중심으로의 접근 체계 및 프로세스,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도된 

미래 유망 IT 융합기술 발굴 시뮬레이션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코자 한다. 

경제분석연구팀 책임연구원 

융합기술기획연구팀 책임연구원 

경제분석연구팀 UST 연구생 

상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IT 융합 정책 및 표준화 동향 특집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5권 제1호 2010년 2월 

목  차 

Ⅰ. 머리말 

Ⅱ. 유망기술 발굴 체계 

Ⅲ. 유망 IT 융합기술 분야 발굴 
     시뮬레이션 

Ⅳ. 맺음말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5권 제 1호 2010년 2월 

Ⓒ 201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212 

Ⅰ. 머리말 

융합기술은 수요와 기술 양방향에서의 불확실성

이 높다. 따라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이런 불확

실성을 줄이는 것이 실무계는 물론 학계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술

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와 편익

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융합기술 차원에서 최근 사

회와 같이 기술발전 속도가 신속하고 고객이 추구하

는 욕구가 다양한 시점에서는 가치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융합기술은 전통적인 일반적인 기술과는 다른 여

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융합기술은 두 가

지 이상의 기술이 혼합되어 전혀 새로운 제3의 기술

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물론 기존 기술의 특성을 그대로 온존하면서 새

로운 기술의 특성이나 장점을 가미하여 융합기술이 

완성되기도 하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융합기술이

라고 할 수 없다. 융합기술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화

학적 결합이라고 말하는 새로운 창출과 출현을 가져

와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둘째, 융합기술은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과거의 기술을 위한 기

술과 달리 오늘날 융합기술은 고객과 사용자의 가치

를 획기적으로 증진시켜야만 기술로서의 존재의의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기술의 실패 

사례는 연구실에서 기술 또는 공급자(엔지니어) 위

주의 기술만을 강조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새로운 융합기술은 사용자 관

점에서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융합기술은 현재의 추세

와 트렌드를 반영하는 기술이어야 한다. 최근 정부, 

기업 및 학계 모두 녹색성장을 중요한 화두로 인식

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융합기술이 우리 생활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거시환경의 변화, 

개방과 참여라는 고객의 변화 및 트렌드를 반영하여

야 할 것이다. 넷째, 융합기술은 다른 사업의 기초가 

되고 기존 사업의 가치 사슬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융합기술은 불연속적 혁신

기술이자 파괴적 기술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구현 

기술을 위한 요소기술은 기존 기술 그대로 혹은 사

소한 수정을 거쳐서 응용한 것이므로 개발 단계에서

부터 고객과 시장의 기반 하에서 개발되어지고 사업

이 구상되는 고객기반형 연구개발 모형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고객의 욕구와 가치에 기반해 융합기

술을 개발함으로써 우리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적, 기술적 트렌드에 대한 

면밀한 고찰과 시장에서의 관찰 및 고객의 참여가 

혼합되는 여러 방법론적인 통합이 요구되고 성과 평

가에 있어서도 고객지향적인 관점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유망기술 발굴체계를 적용해서 미래 

유망 기술 분야를 모의적으로 도출해보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점을 우선 밝

히고자 한다. 시장지향적 발굴 체계가 되기 위해서

는 각 단계별로 보다 충분한 사전분석과 조사가 필

요하다. 그러나 본 고에서 산출된 결과는 제한된 시

간과 노력을 들여 수행된 모의 시뮬레이션에 의해 

산출된 결과이다. 따라서 이 결과를 일반화된 결과

로 참고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우선 밝힌다.  

Ⅱ. 유망기술 발굴 체계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객지향

적인 시각에서 항상 시장의 수요 추이와 변화를 염

두에 두고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은 대전제라고 할 

수 있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신제품 개발 기법이나 신기술 

개발 접근을 아우르면서 융합기술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융합기술 발굴 프레임워크를 고안하

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시장지향적 융합기술 발굴 프레임워크가 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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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우선 시장의 변화 동향이라고 할 수 있는 트

렌드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트렌드연구소에서 2009

년 초 발표한 trend map에 따르면 가로축에는 가치

영역으로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10가지의 영역

으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

설을 근간으로 해서 생리적 본능, 위험회피/안전, 새

로운 감각, 편의와 안락, 개인적 성취와 성공, 내적 

자아와 영적 성장, 가족/소커뮤니티, 사회문화적 가

치, 공공적 가치 그리고 인류애적 영역의 10개 영역

으로 구분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세분화하

였다. 한편 횡축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비스의 

성숙 정도를 초기시장, 기회시장 그리고 성장시장으

로 구분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다시 세분화하여 시장

에서의 발전 및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트렌드를 분

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른 여러 기관에서도 

다양한 트렌드의 변화를 주목하고 주로 연말과 연초

에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광고회사나 연구

소에서 많이 발표하는 소비자 트렌드, KOTRA 등과 

같은 기관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해외시장 트렌드 그

리고 과학기술 연구소나 기구 등에서 제공하는 기술

트렌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한 트렌드에는 사회 전

반적인 경향을 제시하는 거시적 트렌드도 있고 구체

적인 상황과 조건에서의 트렌드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MIT Lab.에서 발표하는 10대 기술 트렌

드는 본 고에서 다루고 있는 융합기술과 매우 밀접

한 관계가 있는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융합기술 발굴체계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서는 이러한 여러 기관의 접근을 반영하여 트렌드를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종축과 횡축에 들어갈 트렌드로는 시장

의 트렌드를 종축에, 기술(보다 자세하게는 융합기

술이라고 하는 것이 적합함)의 트렌드를 횡축에 열

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종류와 유형이 있

을 수 있으나 가급적 현재 시장과 기술의 실태를 최

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트렌드를 망라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여러 기관과 전문가가 발표

하거나 제시한 트렌드를 모두 열거하고 중복되는 것

은 제거한 후에 시장 -기술 트렌드 전체집합을 작성

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1) 참조). 

Ⅲ. 유망 IT 융합기술 분야 발굴 

시뮬레이션 

앞서 설명되었던 유망기술 발굴 체계를 적용해서 

미래 유망 기술 분야를 모의적으로 도출해보고자 

한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사회적 트렌드의 상대적 중요

도와 미래 융합기술의 사회적 트렌드에의 적합도, 
 

(그림 1) 유망 IT 융합기술 발굴 체계 

Social & Technological Trend에 기반한 시장기회 분석 

Step 1. Social Trend와 Technological Terend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전체 집합 도출 
Step 2. 각 셀(Social Trend와 Technological Trend의 조합)의 추세를 고려한 시장기회 도출 
Step 3. 시장기회를 기술(제품/서비스) 개념으로 구체화 

Stage 1 

융합기술 적합도 및 시장 시급도 분석 

Step 1. 각 기술(제품/서비스)이 융합기술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분석 
Step 2. 녹색기술과 관련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해결가능 수준 평가 
Step 3. 10개의 후보 아이템 도출 

Stage 2 

기술 구현 적시성 및 소비자/기술 측면 적합도 분석 

Step 1. 기술 구현 적시성 분석 - 상업화 5년 이내 기술 도출 
Step 2. 소비자의 기술 측면에서의 니즈 적합도 분석 
Step 3. 기술의 우선순위 도출 

Stage 3 

기술성공요인 분석 

Step 1. 혁신제품 핵심성공요인 평가요인을 활용한 성공가능성 분석 
Step 2. 일정수준(전문가 조사로 결정)의 성공가능성에 부합하는 기술 도출 

Stage 4 

경제성 분석 

대안 1. 확산모형을 활용한 시장규모 추정 
대안 2.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Stag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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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기술 선정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들

의 상대적 중요도, 융합기술의 중요 요소 부합도, 융

합기술 구현의 적시성, 소비자 니즈 및 기술 요소 부

합도, 융합기술 핵심성공요인 부합도 및 융합기술의 

시장 전망 등에 대하여 경영, 마케팅 및 IT 관련 전문

가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미래 유망 

융합기술 분야 선정을 위한 각 단계별 평가요소들의 

가중치는 경영학에서 정성적 자료의 기초로 평가대

상들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

되고 있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e Analysis, 

이하 DE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DEA 모형은 각 

의사 결정단위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측정해주는 의

사결정 모형으로, 각 의사결정 단위의 효율성을 평

가하기 위해 평가 요소 및 기준을 결정한 후, 평가요

소에 대한 가중치를 정하여 각 의사결정 단위의 성

과를 평가하게 된다. 본 분석에서는 각 의사결정 단

위에 대한 효율성 평가 시에 평가요소의 평가치가 

순위 자료로 주어지는 경우의 분석에서 사용하는 

C-K DEA 모형을 활용하였다. C-K DEA 모형은 

비계량 요소의 평가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비계량 요소의 평가를 위하여 다수의 평가자에게 각 

의사결정단위의 순서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렇게 평

가된 자료를 입력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의사결정 단위에서는 각 평가요소별로 1순위부

터 최하순위까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 값에 대하

여 각 평가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총 효율을 산

출하게 된다. 

유망 기술들의 평가치는 DEA 모형을 통해 도출

된 각 평가요소의 가중치에 각 기술들이 각 속성에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한 점수를 곱한 값의 합을 각 

기술의 평가치로 산출하였다. 유망 융합기술을 도출

하는 방법은 (그림 2)에서 논의한 각 단계별 평가기

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상대적으로 융합기술의 

평가치가 낮은 융합기술 후보를 후보군에서 제외시

키는 방식으로 유망 융합기술을 좁혀 나갔다. 앞서 

제시한 유망기술 발굴체계의 단계적 순서에 따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1. Stage 1  

유망기술 발굴 체계의 1단계는 사회적 트렌드와 

IT 융합기술 후보군을 수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

 

(그림 2) 미래 IT 융합기술 도출을 위한 Social Trend 도출 

미래 IT 융합기술 도출을 위한 Social Trend 도출 Step 1 

2009글로벌소비키워드 
(KOTRA) 

실속형(Economical) 

가치형(Essential) 

환경형(Environmental) 

LG경제연구원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화 

2009소비트렌드 
(서울대) 

Better-me 

I’m so hot 

Gotta be cocooned 

Cross-internetization 

Alpha-mom beta-dad 

Simply humbly happily 

Hobby-holic 

Casual classics 

Off-air attitude 

Wanna-be-star/mass 

Japan 2025 
through innovation 

Well-being 

Green 

Smart 

Convenience 

Safety 

미래사회의 메가트렌드(과학
기술 미래비전 기획위원회)

과학기술의 융합 및 발전

미래경제체제의 변화 

환경과 에너지 문제 

인구구조의 변화 

새로운 불안시대 

LGERI 

이동성 

세계-지역성

휴먼케어

mega-city

친환경 

대체 

감성 

규제준수

윤리 

창조 

Hot 트렌드 2009-트렌드 연구소 

생리적 본능의 영역(Natural impulse) 

위험회피/안전의 영역(Safety) 

새로운 감각의 영역(Sense and sensibility) 

편의와 안락의 영역(Comfortable/convenience)

개인적 성취와 성공의 영역(Successful) 

내적 자아와 영적 성장의 영역(Spiritual) 

가족/소커뮤니티 영역(Small group) 

사회문화적 가치의 영역(Cultural value) 

7개 Mega trend 도출

Safety Well-being Smart 

Green Convenience Economy Sensibility 

환경/자원 이슈 

IT 기술 진화 

규제지형의 변화 

공공적 가치의 영역(Public value) 

인류애적 영역(Love for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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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기존의 2차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전체 후보 

집합을 추출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전체적

인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외 주요 연구소, 

대학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사회적 트렌드를 수집하

고 여기서 공통되는 키워드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시장지향적인 측면의 융합기술 발굴 체계를 강

조하기 위해서 거시적 메가트렌드뿐만 아니라 소비

자들의 소비 및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

한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대 소비트렌드 연구소, 트

렌드 연구소, 과학기술 미래비전 기획위원회, LG경

제연구원,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삼성경제 연

구소 및 일본의 Japan 2025 through innovation 등

을 종합하여, 그린(green), 편의성(convenience), 

절약 및 효율성(economy), 감각(sensibility), 스마

트(smart), 안전(safety) 및 웰빙(well-being)의 7가

지 메가트렌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한편 기술 트렌드에 기반한 기술 후보군을 도출

하기 위해서는 삼성경제연구소의 6대 미래기술, 정

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30년 융합기술, LG경제연

구소의 10대 미래유망기술 키워드, MIT 선정 2009

년 10대 유망기술 및 기술 트렌드 전문가에 의한 추

천기술을 포함하여 전체 91개 유망기술을 도출하였

다((그림 3) 참조)[1]-[10]. 

이러한 전체 후보 기술군에서 중복된 개념의 기술

을 제거하고 고객관점에서의 7가지 미래 기술트렌

드, 신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10대 전략 산업, 미래 

IT 기술에의 부합도, IT 기반 녹색 국가비전 2030에

의 적합도를 고려해 38개 기술 후보군을 도출하였

다. 고려한 모든 기술을 열거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 과정을 (그림 4)로 대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과정에 의해서 도출된 1단계의 38개 

융합기술 후보군도 조사, 분석을 위해서 모두 고려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과정이므로 후보 기술을 보

다 좁히는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

은 전문가 조사를 하기 위한 직전 단계로,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 조사를 위한 설문지가 

작성되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단계

 

(그림 3) 기술트렌드에 기반한 기술 후보군 도출 

삼성경제연구소 
6대 미래기술 

91개 유망기술 도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30년 융합기술 

LG경제연구소 10대 
미래유망기술키워드 

MIT 선정 2009년  
10대 유망기술 

전문가 
추천 기술 

기술 트렌드에 기반한 기술 후보군 도출 Step 2 

CO2 유효이용 기술, MEMS, 3D디스플레이, LED, SoC, U-learning, 가사용 로봇, 가상현실, 가상현실 솔루션, 가정용 로봇, 감성기반 컴
퓨팅, 고령자 생활안전 기기/시스템, 광섬유 센서, 교육용 로봇, 군사용 로봇, 나노 압전소자, 나노 의료기계, 다변형 섬유, 대기오염 저감, 
대화 로봇, 디지털 안경, 만국어 번역기, 바이오 센서, 바이오 재생 의료기술, 바이오농업, 바이오치료, 벽면 디스플레이, 복제인간, 생체 
기계, 생체칩, 서비스 로봇, 소셜 네트워킹, 수소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냄비, 스마트 저장장치, 스마트홈, 시니어 타운, 신에너지 
자동차, 실버 의료산업, 에너지 수집 기술, 연료전지 자동차, 온몸으로 감정 표현하는 로봇, 원격검침 및 제어, 원격보안 시스템, 원격응급
처리, 원격조정 의료기기, 원격진료, 유비쿼터스 컴퓨터, 육아/청소/환경 로봇, 육아용 로봇, 음성대화 상호작용 기술, 의료로봇, 의료용 로
봇, 이미지 기반 의료시스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자동차-상황인지 주행제어, 자동차-자동주행, 자동항법장치,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전기자동차, 전력시스템, 전자비서, 전자 종이 책, 전체 영역 및 흡수 염료태양, 접는 TV, 제로 에너지 빌딩, 제품 이력(판매)관리, 주문형 
주택, 증강현실, 지능형자동차, 지능형 교통시스템, 직감형 UI 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메모리, 차세대 산업용 로봇, 차세대 선박, 
차세대 항공기, 체온으로 전기를 만드는 녹색 기술, 친환경 USB, 친환경 나노소재, 친환경자동차, 친환경주택, 카메라 기능을 갖는 다변
형 섬유, 태양전지, 텔레매틱스, 텔레호스피탈, 필드 로봇, 핫테크 로봇 택시, 홀로그램,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중복된 개념의 기술을 제거하고, 고객관점에서 본 7가지 미래 기술트렌드, 
10대 IT 전략산업, 미래 IT 기술에의 부합도, IT 기반 녹색 국가 비전
2030에의 적합도를 고려해 38개 기술 후보 도출 

고객관점에서 본 7가지 미래기술트렌드

시간을 초월한 상호 연결성 확보 

인간을닮아가는 사물/기기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지구의 건강관리/자원개발 

마이크로/모바일 세계 구현 

지능화되는 생활공간 

세상밖으로 나오는 비트 

91개 유망기술  

(그림 4) 38개 유망 IT 융합 후보기술 도출 과정 

10대 IT 전략산업 

자동차 

조선 

건설 

기계 

항공 

섬유 

의료 

에너지 

국방 

로봇 

미래 IT 기술 트렌드 

이동성 

지능화 

내재화 

IT 기반 녹색국가 Vision2030

신재생 에너지원 발굴 

디지털 빅뱅 대응-Green IT

주력산업 그린화 

저탄소형 녹색생활혁명 

환경보전 모니터링 

38개 유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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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과 기술에 대한 지식을 충

분히 가지고 있고 융합기술 발굴 체계를 개발한 연

구자의 입장에서 각 기술의 현황 및 특성 등을 충분

히 고려하여 후보 융합기술을 좁혀 나가기로 하였

다. 전체 후보 기술을 좁히는 과정에서도 한번 스크

리닝을 한 바 있지만 38개의 후보 유망 IT 융합기

술 중에서 이미 시장에 도입되어 잘 알고 있는 기술

(예: 텔레매틱스, LED, 태양전지, 제품 이력(판매) 

관리), 기술의 개념과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막연

한 기술(예: 원격진료, 바이오 센서, 바이오 재생 프

로그램, 제품이력관리, U-learning, 소셜 네트워킹, 

차세대 산업용 로봇 등) 그리고 유사한 기술의 통합

(예: 자동차-상황인지 주행제어+자동차-자동주행 

=> 자동차 상황인지 주행제어, 원격보안(무인감시) 

시스템+주문형 주택+스마트 홈 => 스마트홈, 가

상현실 솔루션+증강현실 => 증강현실)로 통합하

였다. 또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는 

스마트 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외하여, 

최종 후보 IT 융합기술 후보군을 자동항법장치, 신

에너지 자동차,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

tems), 서비스 로봇, 교육용 로봇, 증강현실, 다변형 

섬유, 직감형 UI 기술, 자동차-상황인지-주행제어, 

고령자 생활안전 기기/시스템, 스마트 홈의 11가지 

기술로 압축하였다. 이러한 후보군은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한 미래 IT 전략 산업, 사회적 및 기술적 

트렌드, 인구통계 변화와 같은 메가 트렌드를 반영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 참조).   

지금까지 1단계에서 7가지의 사회적 트렌드와 11 

가지의 기술 후보군을 도출하였다. 이제 도출한 7가

지의 사회적 트렌드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는 것

이 1단계의 마지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 

조사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DEA 분석을 

통해서 가중치를 산출한 결과 green 17.2%, smart 

16.7%,ㄱwell-being 16.6%, convenience 13.9%, 

safety 13.9%, economy 11.1% 그리고 sensibility 

10.6%의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과 결과를  

 
자동항법장치, 텔레매틱스, 신에너지 자동차, 원격진료, 바이오 센서, 바이오 재생 의료기술, MEMS, 친환경주택, 스마트 그리드, 서비스 
로봇, 차세대 산업용 로봇, 필드 로봇, 교육용 로봇, CO2 유효이용 기술, 스마트 저장 장치, 원격보안(무인감시) 시스템, 제품 
이력(판매)관리, 가상현실 솔루션, 증강현실, 홀로그램, 다변형 섬유, 직감형 UI 기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나노 압전소자, 생체 기계, 
U-learning,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자동차-상황인지 주행제어, 자동차-자동주행, 고령자 생활안전 기기/시스템, 제로 에너지 빌딩, 
주문형 주택, 스마트홈, LED, 태양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셜 네트워킹, 원격검침 및 제어  

(그림 5) 11개 미래 유망 IT 융합기술 후보 도출 과정 

38개 기술 

ㆍ이미 시장에 expose된 기술 제외 - 텔레매틱스, LED, 태양전지, 제품 이력(판매 관리) 
ㆍ너무 넓고 막연한 기술은 제외 – 원격진료, 바이오센서, 바이오 재생 의료기술, 제품 이력 관리, U-learning, 소셜 네트워킹, 차세대 산

업용 로봇, 필드로봇, 홀로그램,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나노 안전소자, 친환경 주택, CO2 유효이용 기술, 스마트 저장장치, 생체기계, 환
경모니터링 시스템, 제로 에너지 빌딩, 차세대 디스플레이 

ㆍ유사한 개념의 기술 통합 – 자동차-상황인지 주행제어 + 자동차–자동주행 → 자동차 상황인지 주행제어, 원격보안(무인감시) 시스템 + 
주문형 주택 + 스마트 홈 → 스마트 홈, 가상현실 솔루션 + 증강현실 → 증강현실 

자동항법장치, 신에너지 자동차, MEMS, 서비스 로봇, 교육용 로봇, 증강현실, 다변형 섬유, 직감형 UI 기술, 자동차–상황인지–주행제어, 
고령자 생활안전 기기/시스템, 스마트 홈 

11개 미래 IT 융합기술 후보 도출 

(그림 6) Social Trend 가중치 분석 

Social Trend와 융합기술 적합도 분석을 통한 후보군 도출Step 3 

Social Trend 가중치 분석

Step 3-1. Social Trend 중 IT 융합기술개발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
요가 있는 중요한 정도를 상대적 순위로 입력(1-7위: 중요도가
높은 항목이 1위, 중복순위 가능) 

Step 3-2. Social Trend별 각 융합기술의 부합 정도 입력(부합도가 높으
면 10점) 

 
ㆍGreen 
ㆍSmart 
ㆍConvenience 
ㆍEconomy 
ㆍSafety 
ㆍSensibility 
ㆍWell-being 

<Social Trend> <분석 결과> 

Social Trend 가중치

Green 17.2%

Smart 16.7%

Convenience 13.9%

Economy 11.1%

Safety 13.9%

Sensibility 10.6%

Well-being 16.6%

DEA 모형을 
이용한 가중치 

분석 

평가항목에 따른 기술별 응답자 평균 산출 



한억수 외 / 유망 IT 융합기술 분야 발굴 시뮬레이션 

Ⓒ 201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7

살펴보면 (그림 6)과 같다. 

지금까지의 1단계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단계는 

보다 세부적으로는 social trend 후보군 도출, 유망

IT 융합기술 도출 및 social trend 가중치 분석이라

는 세 가지 스텝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 트렌드와 후보 유망 융합기술

의 적합도를 분석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서 별 문제

가 없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출된 기술들과 사

회적 트렌드와의 적합도 분석 결과, 총점 10점 만점

에서 모두 5점 이상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적합도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5점이라는 점수

가 반드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근거는 없다. 다만 전

체 기술에 대한 평가점수가 4~7점 사이에 나타나고 

있으며, 기준 점수를 6점으로 높이면 다섯 가지의 

기술만 잔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다음의 2, 3단

계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고 바로 4, 5단계로 넘어

갈 수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접근을 위해서 

기준점을 보통 정도인 5점으로 설정하고 단계적 검

토를 수행하였다. 

2. Stage 2 

2단계는 IT 융합기술 적합도를 분석하고 사회적 

니즈의 시급도를 고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후보로 선정된 기술이 우리가 찾고 있는 IT 융합

기술에 적합한가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DEA 분석

을 통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녹색기술 분

야의 해결과제를 선정하고 각 과제별로 가중치를 도

출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도출된 가중치를 가지고 

후보 기술의 요구과제 해결수준을 계산하여 시급도

가 높은 유망기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IT 융합기술 적합도를 BT, NT, ET 등의 

다른 기술과의 융합 가능성을 전제로 검토한 결과 

11개의 모든 후보 기술이 IT 융합기술로서 적합함

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그림 7)과 

같다.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과제의 속성으로 에너지 

효율성 기여도, 자원부족 문제 기여도, 쾌적한 환경

개선 기여도, 친환경 에너지원, 사용편리성, 기존 기

술과의 호환성, 경제성 그리고 유용성을 제시하였

다. 이 속성들은 녹색기술 관련해서 시급하게 중요

한 속성을 선별하였고 융합기술의 속성으로서 중요

하고 시급한 성격을 고려하여 추출하였으며 이의 가

중치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이들 속

성 중 일부는 다른 단계의 기준과 중복되는 점도 있

으나 개발된 발굴체계의 각 단계는 독립적으로 프로

세스가 진행되므로 최종 유망기술 도출에 중복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에서 도출된 시급성에 대한 가중치를 가지고 

11개 융합기술에 대한 전문가의 응답을 토대로 총

(그림 8) IT 융합기술의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속성
기준의 가중치  

Step 2-1.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항목들의 중요한 정도를 상대적 순위
로 입력(1-8위: 중요도가 높은 항목이 1위, 중복순위 가능) 

Step 2-2. 시급한 해결항목별 각 융합기술의 정도 입력(부합도가 높으면
10점) 

ㆍ에너지 효율성 기여도
ㆍ자원부족(고갈)문제    

기여도 
ㆍ쾌적한 환경개선      

기여도 
ㆍ친환경 에너지원 
ㆍ사용편리성 
ㆍ기존 기술과의 호환성
ㆍ경제성 
ㆍ유용성 

<시급한 해결 과제> <분석 결과> 

시급한 해결 과제 가중치

에너지 효율성 기여도 12.51%

자원부족(고갈)문제 기여도 6.24%

쾌적한 환경개선 기여도 12.08%

친환경 에너지원 9.46%

사용편리성 13.65%

기존 기술과의 호환성 13.72%

경제성 15.15%

DEA 모형을 
이용한 

가중치 분석

평가항목에 따른 기술별 응답자 평균 산출 

유용성 17.18%

(그림 7) 후보기술의 IT 융합기술 적합도 분석 (Stage 
2의 Step 1) 

Step 1. IT 융합기술 적합도 분석

IT
융합기술
적합도

BT NT ET ST CT 

자동항법장치 ◎ ◎ ◎ 

신에너지 자동차 ◎ ◎  ◎ 

MEMS ◎ ◎ ◎   

서비스 로봇 ◎ ◎ ◎ ◎   ◎ 

교육용 로봇 ◎ ◎ ◎   ◎ 

증강현실 ◎ ◎   ◎ 

다변형 섬유 ◎ ◎   

직감형 UI 기술 ◎ ◎ ◎   

자동차 - 상황인지 - 주행제거 ◎ ◎ ◎    

고령자 생활안전 기기/시스템 ◎ ◎ ◎ ◎    

스마트 홈 ◎ ◎ ◎ ◎   

모든 후보기술이 융합기술에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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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순위를 매긴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1개의 융

합기술 중에서 서비스 로봇, 교육용 로봇, 증강현실

이 5점 미만의 점수로 제외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2단계를 거친 후의 후보 융합기술

은 8가지 기술로 압축됨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9) 

참조). 

Stage 2에서 도출된 11개의 후보 융합 기술에 대

한 다음 단계는 기술구현의 적시성 측면에서 고찰하

고 소비자 관점과 기술 측면에서 적합도를 동시에 분

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가 우리가 제

시한 시장지향적 융합기술 체계의 특성을 보여주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IT 융합기술과 같은 첨단 하이

테크 기술은 연구실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과학

과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과학자와 엔지니어에 의해

서 개발되어 시장에서 시범 사업이나 시장 검증 사업

과 같은 테스트 마케팅을 거친 후 상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과정의 문제는 소비자의 욕구

과 가치를 제대로 해결하여 주느냐 하는 것인데, 이

를 보완하기 위해서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 기준을 도

입하여 기술 분석 결과와 종합하여 총점을 매기고 순

위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사용자지향적인 관점을 

고려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Stage 3의 Step 1 단계에서 각 기술의 예상 

상용화 시점을 가지고 기술구현 적시성을 판단하였

다. 기술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할 때, 최소 5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문가 조사에서 상용

화 가능시기가 7년과 9년 이내라고 조사된 다변형 

섬유와 직감형 UI 기술은 후보군에서 제외되었다. 

기술 구현의 적시성을 고려한 결과, 자동항법장치, 

신에너지 자동차, MEMS, 자동차-상황인지- 주행제

어, 고령자 생활안전 기기/시스템 및 스마트 홈이 계

속적인 평가를 받는 후보 기술군으로 남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0) 참조).  

기술구현 적시성 분석을 거친 후 후보로 남아 있

는 6가지 기술을 대상으로 소비자와 기술 측면에서

의 적합도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분석 결과는 (그

림 11)과 같다.  

 
Step 3. 시급성이 높은 IT 융합기술 도출 

항목별 기술의 평균과 가중치를 곱한 총점을 기준으로 아이템 순위 도출

(그림 9) 시급성(Stage 2) 과정을 거친 후보기술 도출 결과 

기술 리스트 순위

자동항법장치 4.67 4 

신에너지 자동차 8.22 2 

MEMS 5.67 8 

서비스 로봇 2.67 10 

교육용 로봇 2.56 11 

증강현실 3.11 9 

다변형 섬유 4.44 7 

직감형 UI 기술 3.44 5 

자동차-상황인지-주행제거 4.67 3 

고령자 생활안전 기기/시스템 3.00 6 

스마트 홈 4.78 1 

총점 10점 만점 중 5.0점 미만인 서비스 로봇, 교육용 로봇, 증강현실 등 3가지 기술을 후보에서 제외 

3.56 

8.67 

3.89 

2.78 

2.67 

2.78 

4.00 

2.78 

4.89 

3.11 

4.56 

총점 

5.74 

6.28 

5.22 

4.56 

4.01 

4.58 

5.35 

5.59 

5.84 

5.36 

6.49 

4.89 

6.89 

4.56 

4.44 

3.00 

3.11 

4.00 

4.00 

5.89 

4.89 

7.56 

3.00 

8.33 

2.78 

2.22 

2.11 

2.22 

3.33 

2.89 

3.67 

2.33 

4.44 

8.11 

3.67 

5.56 

6.11 

4.89 

5.89 

7.00 

7.78 

7.33 

7.56 

7.89 

6.44 

5.00 

5.00 

5.56 

5.33 

5.44 

5.33 

7.33 

6.00 

6.22 

7.11 

5.33 

6.00 

5.33 

4.11 

4.11 

5.00 

5.11 

5.44 

5.33 

7.56 

7.44 

7.33 

5.78 

7.00 

6.33 

5.44 

6.56 

7.44 

7.78 

7.33 

7.56 

7.44 

에너지 효율성 자원 부족 쾌적한 환경 친환경 에너지 사용 편리성 기술 호환성 경제성 유용성 

12.5% 6.2% 12.1% 9.5% 13.7% 13.7% 15.1% 17.2% 

(그림 10) 후보 유망기술의 기술 구현 적시성 분석 결과

상용화까지 5년 이내인 기술 도출 

Stage 3 

Step 1. 기술구현 적시성 분석

기술 리스트

자동항법장치 

신에너지 자동차 

MEMS 

다변형 섬유 

직감형 UI 기술 

자동차-상황인지-주행제거 

고령자 생활안전 기기/시스템 

스마트 홈 

총점 10점 만점 중 상용화 예상시기가 5년 이상인 직감형  
UI 기술과 다변형섬유 등 2개 기술을 후보군에서 제외 

예상 상용화 가능 시점 
5년 이내 

5년 이내 

4년 이내 

7년 이내 

9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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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가중치를 가지고 소비자 및 기술 분석을

한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또한 이 두 가지 결과

를 종합하여 도출한 기술의 총점과 우선순위는 (그

림 13)과 같다. 이 결과에 의하면 MEMS가 전체 후

보 기술의 평균 점수에서 2점 이상 낮게 나타나 후

보군에서 제외하였다.  

다음 4단계는 핵심성공요인에 의한 후보 융합기

술의 평가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앞절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4단계에서는 기존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

의 시장에서의 성공요인으로 중요한 5가지 속성을  

IT 융합기술이라는 특성에 맞추어 조정하는 과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 핵심성공요인 평가에서는 시장 

니즈 부합, 기술 단순화, 화제성, 라이프스타일 부합

성 및 기술모방 불가능성 등 5가지 속성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산출하고 각 기술을 평가하였다((그림 14) 

참조).  

우선 DEA 분석에 의해서 가중치를 산출한 결과 

위에서와 같이 시장 핵심 니즈 부합 정도가 24.0%

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라이프스타일과 부합 정

도 21.6%, 화제성 20.7%, 단순화 정도 19.9%이었

고, 기술 모방의 불가능성이 13.9%로 가장 낮은 것

으로 밝혀졌다. 이 가중치들을 가지고 5가지 기술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고령자 생활 안전기기/시

스템이 7.03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자동차-상황인

지-주행제어 6.98, 신에너지 자동차가 6.76, 스마트 

홈이 6.69, 그리고 자동항법장치가 6.03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6점 이상의 비교

 

(그림 11) 소비자와 기술 적합도 분석을 위한 가중치
도출 결과 

Step 2. 기술 적합도 분석 

Step 2-1. 소비자와 기술 측면에서의 적합도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분
석 - DEA 분석 

Step 2-2. 기술별 및 소비자별 각 항목에 따른 후보기술의 적합도 입력
(부합도가 높으면 10점) 

<평가항목 및 가중치 분석 결과 – 소비자> 

평가항목에 따른 기술별 응답자 평균 산출 
(기술측면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 

평가항목 가중치 

기술의 인지도 위험 - 안전성 23.9% 

기능의 니즈 부합성 - 기능의 충분성 27.1% 

기존 기술 대비 경제성 - 효율성 22.7% 

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 - 편리성 26.3% 

<평가항목 및 가중치 분석 결과 – 기술> 

평가항목 가중치 

기술구현의 가능 정도 - 개발 가능성 17.3% 

기술구현의 적시성 - 시의성 14.8% 

기술의 상업화 용이성 정도 - 상용화 가능성 18.5% 

타 기술대비 상대적 우위성 - 기술 경쟁력 18.6% 
기술의 친환경성 – 정부 정책 부합성  8.8% 

기술의 성장 잠재력 – 시장 성장성 22.0% 

Step 3. 기술 우선순위 도출 

소비자 및 기술 항목별 기술의 평균과 가중치를 곱한 총점 도출 
ㆍ개별기술의 총점이 10점 미만인 기술 또는 타 기술대비 적합도가 상대

적으로 낮은 기술 제외 

 

(그림 12) 후보 기술의 소비자 및 기술 분석 결과 

기술별 소비자 및 기술의 총점을 합해 총점이 큰 순서로 순위 도출 

Step 3 

기술 리스트 

자동항법장치 

신에너지 자동차 

MEMS 

자동차 - 상황인지 - 주행제거 

고령자 생활안전 기기/시스템 

스마트 홈 

소비자분석 
점수 

6.10 

6.35 

5.36 

6.30 

6.71 

7.53 

소비자와 기술 분석 총점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평균 기준 2점 이상 
낮은 MEMS 기술을 후보군에서 제외 

<후보군 중 제외되는 IT 융합기술 없음> 

평균 

<우선순위 분석결과> 

기술분석 
점수 

7.42 

8.52 

6.46 

7.48 

7.25 

7.60 

총점 

13.52 

14.87 

11.82 

13.77 

13.96 

15.13 

13.85 

순위

5

2

6

4

3

1

총점-
총점평균

-0.32

1.03 

-2.03

-0.07

0.11 

1.29 

Step 2 

자동항법장치 

신에너지 자동차 

MEMS 

자동차 - 상황인지 - 주행제거

고령자 생활안전 기기/시스템

스마트 홈 

23.9%

5.00

5.78

4.89

4.89

6.78

6.67

<소비자 분석 결과> 

27.1% 

6.22 

6.22 

5.56 

6.67 

6.67 

7.89 

22.7% 

5.56 

7.11 

5.78 

6.00 

6.33 

7.22 

26.3% 

7.44 

6.33 

5.22 

7.44 

7.00 

8.22 

6.10 

6.35 

5.36 

6.30 

6.71 

7.53 

5

3

6

4

2

1

<기술 분석 결과> 

기술 리스트 
안전성 충분성 효율성 편리성 

총점 순위

자동항법장치 

신에너지 자동차

MEMS 

자동차 - 상황인지 - 

주행제거 

고령자 생활안전 
기기/시스템 

스마트 홈 

14.8%

7.67

7.67

6.33

7.89

8.00

7.89

18.5%

8.22

7.89

5.57

8.22

744

8.22

18.6% 

6.78 

8.33 

7.00 

6.44 

6.56 

6.67 

8.8% 

4.22 

9.67 

4.89 

4.89 

4.89 

5.89 

7.42

8.52

6.46

7.48

7.25

7.60

4

1

6

3

5

2

기술 리스트 

적시구현
가능

상업화
용이성

경쟁력 
녹색성장 
부합도 총점 순위

17.3%

8.78

8.67

7.22

8.67

8.67

8.89

목표 
부합성

22.0% 

7.33 

9.22 

6.78 

7.56 

7.00 

7.33 

성장성 

(그림 13) 소비자 및 기술 적합성 분석(Stage 3) 
프로세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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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높은 점수를 보여 유망한 기술적 가능성을 보이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이 유망하게 기술 후보로 제시된 것을 알 수 있

으며, 시장에서의 성공가능성 측면에서는 고령화 사

회의 도래에 따라 고령자와 관련된 기술이 높은 가

능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런 

결과는 극히 제한적인 수의 전문가들이 응답한 설문 

결과에 의존하였다는 약점을 안고 있으며 프로세스 

별로 엄정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 

문가에 의해 조사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

적할 수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녹색성장을 위한 IT 융합기술 중에서 유망한 후보 

기술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과 근거에 의해서 

시험적으로 수행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Stage 5 

다음 단계는 유망한 기술의 경제성 분석을 수행

하여야 하는 과정이다.  

 

(그림 14) 후보 융합기술에 대한 핵심성공요인 분석 결과 

핵심성공요인 분석 Stage 4 

Step 1. 핵심성공요인 가중치 분석 - DEA 분석 

평가항목

시장 핵심 니즈 부합 정도 

기존 제품/기술 대비 단순화 정도 

시장에서 기술이 빠르게 전파되어 나갈 가능성 - 화제성 

기존 신념과 관습, 라이프스타일 등과 잘 부합하는 정도 

기술 모방의 불가능성 

가중치

24.0% 

19.9% 

20.7% 

21.6% 

13.9% 

Step 2. 항목별 기술의 부합 정도 입력 

<평가항목 및 가중치 분석 결과> 

항목별 각 융합기술의 부합 정도 입력(부합도가 높으면 10점) 

평가항목에 따른 기술별 응답자 평균 산출 

Step 3. 가중치와 평가점수의 평균을 곱한 총점이 5.5점 이상인 기술 도출

자동항법장치 

신에너지 자동차 

자동차-상황인지-주행제거 

고령자 생활안전 기기/시스템 

스마트 홈 

24.0% 

6.89 

8.33 

7.78 

8.11 

8.44 

19.9% 

6.67 

5.44 

6.67 

6.78 

5.56 

20.7%

5.78 

7.00 

7.00 

6.67 

6.11 

21.6% 

5.89 

6.56 

7.33 

4.22 

4.44 

6.03

6.76

6.98

7.03

6.69

5

3

2

1

4

기술 리스트 
시장니즈 부합 기술 단순화 화제성 라이프스타일 부합

총점 순위 
13.9% 

4.22 

5.89 

5.44 

4.22 

4.44 

기술모방 불가능성

후보군 중 제외되는 IT 
융합기술 없음 
 - 모든 기술이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기록 

 
(그림 15) 발굴된 유망 아이템의 초기 시장규모 추정 

IT 융합기술의 초기시장은 각 기술의 전체 잠재 수요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얻은 전체 잠재 수요를  
기준으로 한 초기 5년간 시장침투율을 곱한 값으로 구하였음 

Stage 5 

초기시장 규모 추정 

기술 리스트 

자동항법장치 

신에너지 자동차 

자동차-상황인지-주행제거 

고령자 생활안전 기기/시스템 

스마트 홈 

ㆍ자동항법장치, 신에너지 자동차, 자동차-상황인지 주행제어는 전체 잠재 수요를 자동차 보급대수 2000만 대로 가정하여 추정 
ㆍ스마트 홈은 전체 잠재 수요를 전체 가구 수 1,700만 가구로 가정하여 추정 
ㆍ고령자 생활안전 기기/시스템은 60세 이상 인구 수 760만 명을 잠재수요로 가정하여 추정 

수요(누적) 

침투율(%, 누적) 

수요(누적) 

침투율(%, 누적) 

수요(누적) 

침투율(%, 누적) 

수요(누적) 

침투율(%, 누적) 

수요(누적) 

침투율(%, 누적) 

162,200 

0.81% 

424,200 

2.12% 

1.14% 

  93,480 

1.23% 

275,400 

1.62% 

Y+1

306,000 

1.53% 

692,400 

3.46% 

374,000 

1.87% 

131,480 

1.73% 

418,200 

2.46% 

Y+2

498,000 

2.49% 

997,000 

4.99% 

538,000 

2.69% 

182,400 

2.40% 

615,400 

3.62% 

Y+3

  806,000

4.03% 

1,426,000

7.13% 

  872,000

4.36% 

  288,800

3.80% 

831,300 

4.89% 

Y+4

1,140,000 

5.70% 

1,894,000 

9.47% 

1,282,000 

6.41% 

  435,480 

5.73% 

1,198,500 

7.05% 

Y+5 전체 잠재 수요

20,000,000 

20,000,000 

20,000,000 

 7,600,000 

17,000,000 

22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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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의 

시장규모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사한 서비스

나 기술을 가지고 비교유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례로 이동통신 가입자 수의 변화 추

이나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의 그린 카 시장

에 대한 시장 예측치를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수요예측을 위해서는 초기 시장규모 산

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전체 잠재수요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자동항법장치, 신에너지 자동차, 자동

차-상황인지 주행제어는 전체 잠재 수요를 자동차 

보급대수 2000만 대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으며, 스

마트 홈은 전체 가구 수 1,700만 가구 그리고 고령

자 생활안전 기기/시스템은 60세 이상 인구 수인 

760만 명을 기준으로 잠재수요를 가정하여 추정하

였다. 이러한 잠재수요를 가지고 초기 5년간의 시장

침투율을 곱한 값으로 초기 시장 규모를 예측한 결

과는 (그림 15)와 같다. 

Ⅳ. 맺음말 

융합기술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불연속적 혁신

제품을 자주 출시하는 하이테크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고 성공 확률이 매우 낮

으며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컨셉 테

스트와 검증을 필요로 한다[11]. 제품 개발 이후에

도 시장에서의 혁신제품 수용을 위하여 ‘시장교육’ 

등 별도의 시장 개척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

다는 점이 전통적인 신상품 개발 프로세스와 차이가 

있다. 융합기술은 하이테크 기술로서의 특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장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융합기술의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기존의 일상적인 신상품 개발 프로세스

에다 상품화 이전의 기술개발(technology) 단계와 

상품화 이후의 시장개발(market development) 단

계를 확장한 프로세스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유망 IT 융합기술이라는 

수월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유망 아이템을 시장중

심적인 관점에서 선정하고 분석하여 최종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수요예측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조사 및 검토 과정

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고 

조사 범위와 대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향후 보다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발

굴 모델과 체계를 정치화하고 정교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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